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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국어 사전의 돗풀이 

古語의 풀이말 

洪 允 杓
(단국대 학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 

1. 序 言

이 글은 전문적인 言語 廳典이라고 할 수 있는 古語 離典에서 표제어에 

대해 풀이말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의 예문을 통해 제시해 

보려는 목척으로 쓰언 것이다. 그려나 이 글은 언어 사전에서 언급되는 

離典學의 전문적인 이론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실제의 한국어 고어 사전 

을 펀찬하게 될 때에 부딪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연찬될 韓國語

古語 離典의 연찬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古語’란 ‘고어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고어’의 어휘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 사전에 퉁재되어 있는 고어의 어 

휘도 포함한다. 현대 국어 사전 속에 포함되는 고어의 어휘에 대한 풀이 

가 고어 사전의 풀이와 달랐던 것이 현재까지 펀찬된 우리 나라 사천의 

실갱이지만， 한국어 사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어에 대한 주석은 전문척 

인 고어 사전의 주석파 달리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현대 국어 사전에 동재되어 있는 고어에 대한 풀이를 할 해에 고 

려 해야 할 정도 동시에 언급하는 생이 될 것이다. 

2. 古語의 觀念

고어 사전과 갇은 전문척인 사전의 펀찬자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일 

은 ‘古語’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언가 하는 것이다. 고어 사 

천은 그 표제어가 어떻게 선택되는가에 따라 그 풀이말이 달라지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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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고어’는 일반척으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지나간 시기에 사용된 언 

어’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국어 이전의 지나간 시기에 사용 

되었던 모든 언어’를 포함한대 1) 그러므로 현대 국어에 그 어형이 표기 

형까지도 그대로 간직한 채， 심지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고 

있어도 그 語形이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어휘는 고어 어휘인 
것이다. 고어 사전에 현대어에도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옛날에도 사용되 

었던 어형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펀찬펀 고어 사전 2)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되지만 그 표 

기가 현대 국어의 표기와 달리 나타나는 것은 표제어로 둥록을 하였으되， 

그 표기가 통일한 것은 대부분이 표제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3) 예컨대 

‘A’을 의미하는 단어가 현대 국어 이전의 지나간 시기의 푼헌에 ‘사롬’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되， ‘사람’으로 표기되 

어 있는 것은 둥재되어 있지 않다. ‘하늘， 하늘’ 둥도 통일한 관계에 있 

다. 질제로 ‘사룸， 사람’과 ‘하농， 하늘’윤 그 단어의 변화를 보이는 예 

인 것이며， 또 ‘사람’과 ‘하늘’은 19 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안 것 

이다. 

기존의 고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그 태도에 일 

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하놀’을 표제어로 채택하고 아울러 현대 

국어의 표기와는 다른 ‘하늘특래， 하놀톤리， 하놀랄이， 하놓든래， 하늙븐 

랫불휘’ 등도 표제어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 국어의 표기와 동일 

한 ‘하늘타리’도 둥재되어 있다. ‘하놀’은 실렸a되， ‘하늘’은 실리지 않 

은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연 ‘하늘타리’는 제외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가다〔去]， 가문(家門)， 가마〔옳〕’로 

부터 ‘힘줄〔觸〕’ 에 이 르기 까지 그 예는 수다하다. 

고어 어휘를 포괄하여 싣는 현대 국어 사전의 펀찬에서는 그리 문제 

가 되지 않겠지만， 전문척으로 고어만을 다루는 고어 사전에서 현대 국어 

1) 이 째에 ‘지나간 시기’의 국어란 國語史의 時代 區分에서 현대 국어 이전의 
시기흘 말한다. 따라셔 ‘지냐간 시기에 사용되었던 국어’는 구체적￡로는 현대 
국어 。1 천의 국어， 즉 19 세기말까지의 국어흘 말한다. 

2) 현재까지 연찬된 고어 사전에는 方鍾鉉(1946， 1947) , 鄭泰짧 • 金炳濟(1948) ，
鄭熙짧(1949) ， 이 상춘(1949). 이 영 철 (1953). 南廣祐(1960). 劉昌傳(1964) 퉁이 
있으냐， 혐재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는 것은 劉昌傳(1964)과 南廣祐(1960)안 
것으로 보잉다. 

3) 이 글에서 예시하는 고어 사전은 주로 南廣祐(1960)와 劉昌傳(196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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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형， 의미가 동일한 어휘까지도 표제어로 실려는 사전을 펀찬하기란 
현실적A로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연 현대어 사전과 중복 
되는 어휘 항목이 방대함￡로 인해서， 그 사전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운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고어 사전이 그러 
한 태도를 견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견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어로서의 ‘사람’이 
란 표제항은 없으연서도 고어로서의 ‘가다’란 표제항은 사전에 올리는 둥 
의 태도는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껴관성을 유 
지하고 또 고어 사전이 지니는 역사적， 문헌적， 실중적안 성격을 고려하’ 

여서， 현대 국어와 동일한 어형，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시기에 사용했던 모든 어휘를 고어 사전의 표제항에 올려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 언제 어떠한 

문헌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도 그 형태 

와 아울러 실제의 예운들이 제시되어야 하겠기에， 현대 국어와 동일한 어 

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표제항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a로 생각한다. 

현대 국어 사전에서는 현대 국어의 표기법과 의미가 동일한 고어 어휘는 

그 풀아에서 그 어휘의 역사를 기록해 주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어 

휘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漢字 語짧도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한자 어휘지만 이것이 한글로 표기: 

된 것은 표제어로 퉁재시키되， 한자로 쓴 것은 제외한 것이 현용 고역 사 

전의 일반척인 현상인 것처럽 보인다. 그려나 이 태도는 국어를 한자를 

벌어 쏟표기(예컨대 更讀둥)도고어 ‘ 사전에 올리는 태도와 어긋난다. 이 

두의 표기를 빌린 어휘도 국어 어휘라연， 한자를 빌려 쓴 漢字語도 국어 

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자로 쏘언 한자 어휘가 순수한 국어 억휘 

인지 아니면 중국어 어휘인지 하는 검증과， 한자어를 실린다연 그 당시의 

한자음에 따라 배열할 것인지 현대의 한자음에 따라 배열하여야 할 것인 

지의 결갱이 용이한 일은 아니겠지만 위에 제시한 이유로 인해서 한자로 
표기된 한자 어휘도 고어 사전에 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자어를 표 

제어로 싣는다연， 특히 현대 한자음대로 배열하여 싣는다연， 그 풀이에서 

4) ‘李聊語 離典’의 序文에는 漢字 表記語를 다 실을 예갱으로 원고를 작성하였 

지만， 분량 관계로 漢字語 表記語는 별도 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 
나 아직 이러한 사전윤 출판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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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의 한자음은 물론 그 성조까지도 표71 해 주어야 할것이다 

3. 古語의 ’ 풀이말 內容

고어 사전 풀이말의 구조， 즉 고어 사전의 미시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청밀하게 논의펀 켜이 없는 것으로 보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국어 사 

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고어 사전 중 劉昌

뽑(1964)의 풀이말 구조를 살펴보연 (1 가)""(1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 

가지 형식올 취하고 있지만， 그 구조상의 큰 차이는 없다. ‘ 

(1) 가. 표제어 (흥사) 현대 국어 대웅어 *예문〈출전〉 

나. 표제어 (풍사) 의미 풀이 *예운〈출전〉 

다. 표제어 (용사) 현대 국어 대용어[한자로 풀이] *예운〈출전〉 

라. 표제’어 (풍사) 의미 풀이[한차로 풀이] *예운〈출전〉 

마. 표제에 (품사) 의비 풀이 →참고 항북 *예운〈출전〉 

즉 劉昌↑享(1964)에는 표제어， 문법 정보(풍사)， 의마 풀이(또는현대 국어 대 

웅어)， 뭇풀이에 대한 한자로의 해석 c [ ] 안에 표시)， 창고 표제어 표시 
(→로 표시)， 예문c*표로 표시)， 출전 c < >로 표시) 등이 보일 뿐이다. 다른 
문볍 청보나， 형태소 분석， 어원 표시， 형태의 변화 표시， 위며 변화의 

표시， 死語나 l發語의 표시 ， 유의어나 반대어， 관용구 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어 사전의 풀이말에 들어갈 내용은 위의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다음 

과 같은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표제어의 다음에 

(1) 품사 표시 및 문볍 정보 
(2) 발음 표시 

(3) 형태소 분석의 내용 

(4) 어웬 표시 

(5) 고유어 차용어 의 표시 

(6) 형태 변화의 표시 

(7) 표제항 장호 관계 표시 

(8) 현대 국어 대웅어 

(9) 의미 표시(자세한 의미 풀이) 

(1 0) 의미 변화의 표시 



(11) 반대어 

(12) 유의어 

. (13) 관용구 

(14) 死語 또는 1發語 표시 

(15) 예문 

(16)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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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의 고어에는 말음 표시가 훨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경우라도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는 것들에 한청하여 

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16 가치의 사항들올 어떠한 순서로 배열하여 

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장태에 었다. 다 

만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끼리 같이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品詞 表示 및 文法 情報

품사 표시는 지금까지 국어 사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도 우 

방할 것￡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한 형태， 통일한 의미를 지난 어휘가 

풍사의 기능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한 표제항 속에서 풍사 표시만 달리해 

주고 그 예만 들어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표제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킬 것이다. 예컨대 ‘조초’가 이러한 경우에 속 

한다. 劉昌↑享(1964)에서는 이를 각각 다른 풍사로 보아서 하나는 부사로， 

또 하나는 로써로 처리하여 표제항을 달리하고 있다. 

(2) 가. 조초 : (부) 따라 * 龍훌 조초 잇도다 
나조초 : (호) -대로 * 1<' 웅조초 이 를 ~피 호리라 

(2 가)를 ‘쫓다’의 활용형으로 처리하면 (2 가)의 표제항은 없어질 것이지 

만， ‘-오’는 일반척언 활용 어미의 유형이 아니다. 그래서 부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언다. 문제는 이를 한 語基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언데， (2 가)와 (2 나)는 한 어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서 한 표제항 

속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와유사한예로서 ‘더브러’가 있다. 

(3) 가. 니시 남진의 형의 ~훌 더브러 사더니 〈東新 續烈 20b) 

나. 겨정 더브러 닐오셔 〈東新 빼孝 31b) 

다. 손을 장고 더브러 니별흉야 흩요연 〈東新 烈七 87b) 

(3 가)는 물론 통사 ‘더블다’의 활용형이므로 ‘더블다’에서 활용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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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시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3 나)와 (3 다)는 다른 상황에 있다. 

즉 (3 나)는 조사의 기능을， 그리고 (3 다)는 오히려 부사의 기능을 가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에 동장하는 예틀을 엄밀히 분석하여 그 품 

사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3 가)~(3 다)는 그 어기는 통일하 
다. 또한 그 키본 의비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틀다. 따라서 (3 가)는 

별도의 표제어로 하되， (3 나)와 (3 다)는 동일 표제어로 다루고 그 풍사 

의 차이에 따른 설명과 예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사 표시， 특히 동사의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벌이다. 특히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에는 소위 능격 통사들이 많이 존 

채하기 때문에 이의 구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사로 쓰일 경우와 다통사로 쓰일 경우를 구분하여 품사 표시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예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자동사와 타통사의 구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키 

로 한다 5) 풍사로 분류되지 않는 문법 형태소들， 예컨대 어마나 접사들이 

나 복합 명사， 복합 동사들도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 

어느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법척인 구조， 예컨대 구문의 유형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언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긴다. 사 

천 이용자들의 언어 직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나간 시거의 국어에 대해 그 

어휘가 지니는 통사 구조 퉁올 표시해 주는 일은 사전이 지니고 있는 1 학 

문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치만， 개별 어휘에 대한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분적인 문장 

의 유형만올 제시해 줄 염려가 있기에 아직은 유보해 두는 펀이 나을 것 
으로 생각한다 6) 

5. 固有語 借用語의 表示와 語源 表示

표제항으로 둥록된 어휘가 고유어안가 차용어언가를 밝혀 주는 일은;고 

어 사전의 풀이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차용어일 때에는 어느 언어의 

어느 형태로부터 차용된 것안지를 밝혀 줌으로써 어원까지도 표시해 주는 

5) 사전에셔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시에 대한 운제는 홍재성 교수의 일련의 논 
문이 참고가 될 것이다. 

6) 최근에 이 문제롤 제기하고， 개개 어휘의 문창 유형을 검로한 것에 E홈賢熙 

(199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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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과를 얻을 것이다. 물론 어원은 알타이어와 연관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는 그 어휘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사를 보이는 

자체가 어원의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는 그 한자를 표시 

해 주는 일도 어원에 대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6. 形龍素 分析과 形龍의 變化 表示

사전의 풀이에서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 표제어는 그 표 

제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분석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사천 이용자들에게 

펀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고키리’를 ‘고송+킬-이’로， ‘여어보다’는 

‘엇-+-어+보-’ 둥으로 표시하여 출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석이 분명하 

지 않은 것을 우리하게 분석하여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은 그 분석을 일단 보류해 두고 뒤의 연구를 기다리는 것도 오히려 사전 

의 갱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용 고어 사전에는 이러 

한 분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 해석이나 형태소 분석에 어 

려움이 많다. 

표제항의 형태사를 볼 수 있도록 설명 및 풀이를 해 주는 것도 고어 사 

전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소위 형태사나 음운사 풍올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블〔水〕’은 ‘블〉물’로， ‘젊다’는 

‘점다〉젊다’ 퉁으로 표시해 주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 변화의 시 

키나 변화의 시초를 보이는 문헌을 제시하여 준다면 더욱 알찬 풀이가 될 

수 있올 것이나， 개별 어휘에 대한 형태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는 이러한 표시의 요구는 아직 우리한 요구일 수도있다. 또한 ‘띄오다， 

뛰오다， 뛰우다， 픽우다’ 퉁처럼 어느 것이 이천형이며 어느 것이 후대형 

인지 알 수 없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들은 보류해 두는 펀이 낫다. 

7. 現代 國語 對應語 表示

고어 사전이나 방언 사전은 그 표제항의 선택 양상에 따라 그 풀이말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고어 사전에 ‘사룹’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퉁재되어 있는 경우에， ‘사룹’은 현대 국어로 대역하여 ‘사랍’ 

이라고 풀이해도 표제어와 풀이알아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고어를 ‘사랑’이라고 현대말로 대역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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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제항과 풀이말이 같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때에는 풀이에서 

일청한 기호나 부호를 사용하여， 고어의 ‘사랍’이 현대 국어의 ‘사랍’과 

동일하다는 것올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 . -사랍’ 동 

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펀 고어 어휘의 풀이를 ‘사룸’ 또는 ‘사람’을 현대 국어에 대웅되는 

‘샤랍’ a로만 풀이하는 경우와 현대 국어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처렴 

“사람과에 속하는 포유통물 ...... "등으로풀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현대 국어 사전에서처렴 ‘사람’파 ‘사롬’이 다른 표제향으 

로 실려 있을 때에는 ‘사람’은 “사랍과에 속하는 ...... " 동의 풀이를 해 주 

고， ‘사롬’은 단지 ‘사람’이라고만 풀이해 주연 될 것이다. 사전 이용자 

는 ‘사롬’을 찾아서 다시 ‘사람’으로 가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어 사전에도 그러한 풀이 방식을 택한다연， 사전 이용자는 고어 사전과 

현대 국어 사전을 동시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불펀함을 겪게 될 것이다 1) 

만약에 현대 국어에 동음이의어가 있는 어휘이거나 언뭇 보아 그 의미 

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劉昌↑享(1964)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4) 

의 예처럼， 대웅되는 현대 국어의 어휘로 풀이한 후에 [ ] 속에 한자를 

써셔 그 의마를 밝혀 주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 갈다 : 가르다[分] 

나. 놀첫 : 날젖[生￥LJ 

그러나 고어 사전의 풀이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룸’을 ‘사람’이 

라고 풀이한 후에 다시 이를 “사랑과에 속하는 ...... " 둥A로 자세히 풀이 

하는 것이다. 

설령 사전 이용자가 고어 사전과 현대 국어 사전을 동시에 갖추어 놓 

고， 고어 사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어느 고어 어휘가 현대 국어에서는 이미 사멸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그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표기법올 현대 국어 표거법에 대 

웅시켜 바꾸어 놓은 경우가 곧잘 발견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실제를 현 

용 사전(이조어 사천)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보도록 한다. 

(5) 기 킹마가지 : 기르마가지 

(7) 劉릅뽑(1964)에셔는 그 뱅례에 “단에 풀이는 매우 간략히 하였으니 현대어 사 

천을 참고하71 바람”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고어 사전과 현대어 사전을 통시 

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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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풀이말안 ‘기르마가지’는 현대 국어 사전에는 표제항으로 둥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연 ‘기닫마가지’의 의미는 다시 고어 사전에 실련 예문 

을 통해서 사전 사용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어휘는 이 

미 현대 국어에서 ‘킬마가지’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풀이를 ‘길마카 

지’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걸마가지’의 풀이말 뒤에 다시 부연 

하여 ‘길마의 맨 위’ 청도의 풀이는 해 주는 펀이 친절한 사전이 될 것이 

다. 

음운 변화를 겪은 형태로 그대로 바꾸어 놓아서 일어난 문제도 있다. 

또예를들어 보자. 

(6) 가. "1 티다 : 매치다 

냐. 옴촉향다:옴속하다 

(6 가)에서는 현대 국어 맞춤법에 맞게 ‘맺히다’로. (6 나)에서는 ‘옴쭉하 

다’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 국어에 존재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 

의 대웅어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친절하게 풀이한 항목도 었다. 

(7) 근피 : 구두 뒤 축 안에 대 는 가죽 

(7)은 ‘신’을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두’로 설명한 것도 문제지 

만， 풀이말의 앞에 친절하게 현대 국어의 ‘근피(眼皮)’라는 단어를 써주 

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8) 근심 : 근심 

처럼 풀이한 것과 상치된다. ‘근피’가 난해한 단어이어서 그렇게 풀이 

했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즐’은 ‘수건과) 빗’으로 풀 

이하지 않고 ‘ rl1椰’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8, 훌、味의 表示

고어 사전에서 기본척인 의미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현대어 사전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언가 하는 문제와 직결 

된다. 반도수로 결정하는 문제도 문헌 자료의 펀중성 때문에 심각히 고려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고어 사전에서 의미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제의 예를 통하여 

보도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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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조급;願急 

나. 밀어:密魚 

(10) 가. 맛짜치 ; 本훌物 

나. 부하.뼈 

(11) 가. 믿스숭 : 元스숭 

나. 부화 ; 부아.JJ;fï 

(1 2) 가. 달히 다 ; 달이 다〔뺀〕 

나. 부헤 ; 부처〔佛〕 

다. 부려 : 부처〔佛〕 

(1 3) 부쳐 : →부허 

(14) 브스와용 : 북새 놓읍〔브으왜 용〕 

(15) 부혀 손 : 부처 손〔卷혐科植챙〕 

(16) 부억저 : 아궁이 바닥의 요래된 재냐 흙 

(9)는 표제어를 그 표제어의 한자음에 해당하는 한자로 풀이한 것이고， 

(10)은 표제어를 표제어의 한자음이 아니라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써 

서 풀이한 것이며， (11)은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풀이한 것이며， (12)는 

현대의 단어로 풀이한 후에 C J 안에 다시 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로 
풀이한 것이며， (1 3)은 풀이를 하지 않고 참고 항목으로 가 보라고 지시 

한 것이며， (14)는 한글로풀이한후에 참고되는 항목을 →가 아닌 C J를 
사용하여 그 속에 관계 있는 항목을 표시한 것이고， (15)는 (12)와는 달 

리 표제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부처손’에 대한 설명올 

( J 속에 한자로 표시하였는데， (14)와도 다른 풀이의 일종이다. (16)은 

현대 국어 사전에서 사용하는 풀이를 한 예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한 것은 우선 이 사전에서 풀이할 풀이 

말을 통일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션 의미의 풀이 방법도 통일시켜 

야 하는 것이 고어 사전에서의 급선무인 것처렵 보인다. 물론 가장 바랍 

직 한 방법 은 (16)의 방법 이 다. 그러 나 (16)도 (17 가)처 렴 하지 말고 (17 

斗)처럼 현대국어에 대웅하는 단어를 써 주고 설명하는 펀이 나올 것이 

다. 

(17) 가. 격추 : 騎射

나. 피추 i 기사(騎射). 말을 타고 달리연셔 활을 쏘는 것 

그러나 모든 표제어를 이렇게 풀이한다연， 고어 사전은 무척 방대한 분 

량의 것이 될 것이다. 즉 의미는 통일한데， 그 표기가 다른 항목들 하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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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모두 꼭같은 풀이를 한다연， (18)에서처럼 동일한 풀이말이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8) 가. 잇브다 : 마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업다. 

나. 맛부다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덤다. 

다" 01 뿌다 : 마쁘다， 믿음성이 있다. 마렵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려연 (19)에서 예시한 것처럼 이 중 어느 

한 어휘에만(예컨대 ‘빗브다’) (18)파 같은 뭇풀이를 해 주고 나머지의 ‘맛 

부다， 미&다’에는 단지 ‘미쁘다’라고만 풀이롤 해 주어도 될 것이다. 그 

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어휘간의 상관 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1 9) 가. 엇브다 : 마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덤다. 

냐. 빗부다 : 마쁘다， →벗브다. 

다. 미 &마 : 미 쁘다， →잇브다. 

고어 사전에는 뭇풀이가 잘옷된 부분이 많이 있다.8) (20)에 몇 개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우선 ‘피’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 몇 개만 들어 

보도록 한다. (왼쪽의 것이 수갱될 원래의 뭇풀이이고， 오른쪽 것이 수정된 결과 

다. ) 

(20) 가. 괴결 τ다 : 영령하다 

냐. 피우향다:피하다 

다. 피이다;룹하다 

라. 괴수:낌새 

| 처치하다， 수배하다. 

| 꺼려어 싫어하다. 

| 숨기다， 감추다. 

l 관심을 두다. 

이와 같이 현용 고어 사전에는 그 돗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허다하다. 

따라서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의미하는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현대 국 

어 사전에서 이마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립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안다. 또한 현용 고어 사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풀이말 

이 들어갈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예문만 제시한 것도 많다. 물론 아 

직 해독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풀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칸으 

로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마상’이라고 밝혀 주어야 할 것이 

다. 

(8) 이조어 사전의 뭇풀이에 대한 구체척인 것은 지춘수"(1969)에 자세히 언급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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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意味 變化의 表示

어느 어휘는 의미 변화를 겪은 것이 었다. 이 의미의 변화도 풀이말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의 풀이에 그 의미가 변화하 

었음을 표시하여 주지 않고 단지 표제항의 표기만을 현대 국어의 표기로 

만 바꾸어 놓는 방식의 -풀이를 한다연 사전 이용자들은 그 의미 해독에j 

커다란 흔란을 겪을 것이다. 다음에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를 고어 사전 

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를 살며보도록 한다. 

(21) 정가셔다 : 파리하다 

(22) 쿠퇴여 : 구태여 

(23) 마노라 : 상전. 임금， 아내 

(24) "7딛치다 : 가르치다〔敎〕 

(25) "7닫치다 : 가리키다〔짧〕 

(21)은 뒤에 제시한 예문이 사~용된 당시의 의마대로 풀이한 것이며， (22) 

는 그 당시의 의마가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 
어의 의미로 잘못 풀이한 것이며， (23)은 그 의미가 변화한 대로 모두 퉁 

채한 것이다. 반면에 (24)와 (25)는 ‘?딛치다’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의 

미로 사용되었는데， 항목올 따로 하여 풀이를 한 것이다. 

어느 한 시기에 한 어휘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있는가 하 

면， 어느 어휘는 한 시기에는 한 가지 의미를 가치다가 역사척으로 변화 

한 것이 있다. (24)-(25)의 ‘?당치다’가 천자에 예이고， (21)~(23)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변화도 (27)~(29)의 예시처렴 구별하여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셔도 형태 변화의 예처헝 그 의미가 변화한 시 

거나 변화봐어 쓰인 문헌명융 제시하여 주변 더욱 바람칙할것이치만， 아 

직은 키대하71 어려운 실청에 있다. 

(26) "7 캉 치 다 :(1) 가르치 다r敎) [ØlI文〕

@ 카리 키 다〔指J [ØlI文〕

(27) 성 가씨 다 : 파리 하다， 정 가시 다， 파리 하다〉성 가시 다 

@ 파리하다 [예文j 

@ 성 가시 다 [{7lJ文j

(28) 구획여 : 반드시， 구태여. 반드시〉구태여 

@ 반드시 [倒文〕



@ 구태여 [ØlI文]

(29) 마노라 : 장전， 임금， 아내. 상전〉 임금〉 아내 

Q) 상전 E倒文〕

@ 임금 〔例文]

@ 아내 〔倒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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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4) (25)의 경우에는 이를 한 표제항 속에 넣어서 그 풀이말에 ‘φ가 

르치다 @가리키다’ 둥A로 풀이를 해 주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각 

각 표제항을 달리하지 말고 그 의마 변화를 표시해 주연 될 것으로 생각 

한다. (23)처렴 그 변화된 의미만을 나열해 놓는다연 다의어를 표시한 다 ]

른 항목과 그 체재가 맞지 않올 것이다. 

10. 標題項 相互關係 表示

고어 사전의 변찬에서는 현대 국어 사전의 펀찬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표제항의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즉 현대 국 

어 사천에서는 표제어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여 배열한 것이치만， 

고어 사전은 이러한 맞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것이 많기 째문에， 그 어형은 나다나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 

라， 문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를 틀어 보도록 한다. ‘흔다’ 〔同〕라는 단어는 그 분포에 따라， ‘?닫 

니， 걷특니， 흔좋니， 걷고’ 퉁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문헌이나 시대에 따 

라 ‘又튿니， X~니， 옷고’ 둥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것들융 사전에 둥 

채할 때， 사전 〔펀찬자는 표제항으로 어느 하냐(예컨대 ‘흩다’)를 션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예컨대 ‘걷당다， 것튼다， 

걷다， 걷좋다， 文향다’ 풍) 모두 표제항￡로 퉁채시킬 것언가 하는 캠을 결 

정혜야만 할 것이다. 

이를 해컬하는 방법에는 두 가치가 있올 수 있다. 하나는 (30)의 예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틀을 한 표제항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 

는 이틀을 각각 다른 표제항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표제항 

으로 독립시키는 청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올 수 있다. 그 하나는 (31) 

처럼 각 표제항에 해당하는 표기형의 아래에 풀이말을 따로따로 해 주고 

동시에 그 예푼도 이 표제항의 아래에 질리는 것이며， c그리고 대표되는 항옥 

융 참조하라는 표시도 동시에 해 준다. ) 또 하나는 (32)처럼 그 중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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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형을 대표로 삼아 다른 표기형틀의 곡용형， 활용형들을 이 대표형의 

아래에 싣고， 그 대신 대표형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들의 표제항은 그 

풀이에서 대표로 잡은 표제향으로 가 보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 ‘같다’란 풀이흘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f) 

(30) 겉다 : 같다 

@ 훌다 *~l 통홈올 얼품 7티 좋야 〈孝六 21b) 
@ 걷다 *이운 남기 엇뿌시 어의 얼굴이 걷거놀 〈孝- 6b) 
@X다 *스스로 주긍안 X다 올향다 ~더 니 〈烈七 31b) 
@X릇다*황시 x티 τ더라〈烈. 54b) 
@ X~다 *두던늘 X~야 우다가 〈烈. 86b) 

(31) 가. 겉다 : 같다 *아통홈올 얼운 7티 좋야 〈孝六 21b) 
냐. 걷다 : 같다 *이운 납기 엇우시 어의 얼굴이 Z거 놀 〈孝一 6b)→겉다 

다. 것다 : 같다 *스스로 주금안 又디 옴당다 당더니 〈烈七 31b)→훌다 

라. 흥 퉁다 ; 같다 *황시 옷티 좋더 라 〈烈一 54b)→겉다 

마. 것좋다 : 같다 *두던늘 X하야 우다가 〈烈一 86b>→흩다 

(32) 가. 효다 : 같다 
*아통홈을 얼운 ?티 융야 〈孝六 21b) 
*이움 남기 엇쭈시 어의 얼굴이 Z거 놀 〈孝~ 6b) 
*스스로 주금만 것디 ν몰좋다 ~더니 〈烈七 31b) 

* 황시 옷티 당더 략 〈烈- 54b) 
*두던늘 又캉야 우다가 〈烈- 86b) 

냐'J.다 :강다.→겉다 

다. 옷다 ;같다. →훌다 

라. 文통다:같다. →겉다 

마.X좋다 : 같다. →훌다 

。1툴 다양하게 나다냐는 한 형태의 다른 표기들을 한 표제항 속에 넣고 

그 곡용형이나 활용형올 제시해 주는 방법을 따른다연 국어사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사전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전 이용자는 문 

헌에 나타난 표기안을 대상A로 하여 사전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활 

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필지는 (31)과 같은 풀이가 가장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 는 방법 은 후술할 (34)의 

방법얼 것이다. 

현용 고어 사전에서는 대개 후자의 방법에 따라 표제항을 달고 있는데， 

9) 이 예 는 ‘東國新홈三網行JU뼈’ 의 예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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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말에서 이들 다른 어형들의 관계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01 를 

모두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럽 인식될 수 있다. 

고어 사전에서는 몇 예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해 준 것들이 보안 

다. 그러냐 이것은 너우 한정된 소수의 어휘에만 표시해 주고 있고， 그것 

도 관련 있는 어휘 각각에 따로따로 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관련 

있는 한 어휘에만 표시해 주고 있어서 이들 어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 

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 예를 보도록 하자. 

(33) 가. 우히다 : (동) 불 해다 →우회다(예운 생략， 이하 마찬가지임. ) 

냐. 우회다 : (동) 때다 

다. 우휘우다 : (동) 울때다 

즉 ‘무히다’에는 ‘→무희다’란 표시를 하고 있다. 즉 ‘무회다’를 가 보라 
는 뭇으로 보인다 10) 

‘무회다’에는 ‘→우히다’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휘다’， 

‘무휘우다’란 항에도 여전히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어휘들은 

실제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상관이 

있으나， 어느 항을 참초해 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이 상관성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34) 가. 우히다 : (동) 피우다 -우회다， 우휘다， 우휘우다 (예운옹 생 략) 

냐. 우회다 : (홍) 피우다 -무허다. 무휘마， 무휘우다 (예문온 생략) 

다. 우휘다 : (동) 피우다 -무히다. 우회다， 우휘우다 (예운은 생략) 

라. 우휘우다 : (동) 피우다 -우히다， 우회다， 문휘다 (예문은 생략) 

이러한 방법은 ‘天’을 의미하는 ‘하놀’이 ‘하날， 향늘， 좋날， 하늘’ 풍으 

로도 표시될 경우에도 그대로 척용된다. 이러한 표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셔올 : 셔울’， ‘므엇 : 므섯’， ‘언 

덕 :언택’， ‘손소:손초’， ‘손가락:손싹락:손?락:손?락:손고락’， ‘일 

옷다: 잇 1다:일흔다: 일걷다’， ‘뛰오다: 픽오다:휘오다: 픽우다’， ‘오 

히 려 : 외 히 려 ’ , ‘좌우 : 자우’ , ‘어 엿벼 : 에 엿비 ’ , ‘벼 히 다 : 베 히 다’ , ‘영 

흩다 : 영글다: 밍걸다: 영톨다’ 풍 수많은 어휘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가능한 한 표시해 주 

10) 그러나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비하는지는 병례에서도 셜명해 놓지 않고 있 
다. 그리고 이 ·우혀다’， ‘우회다’ ， ‘우휘다’， ‘무휘우다’ 는 모두 ‘불해다， 빼 

r 다’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것은 ‘피우다’로 고쳐야 할 l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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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절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언다. 

11. 反對語，- 類義語， 慣用句의 表示 및 死語의 表示

사전에서 고어 어휘에 대한 반대어를 찾아서 풀이말에 올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 중의 하냐얼 것이다. 현대 국어에 대한 것도 아직 청리되 

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쉽게 찾 

을 수 있는 것들은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용구는 있을 경우에 속담 등을 이용하여 그 출전을 밝히면서 제시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어가 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전에 

서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12~ 用例의 提示

고어 사전은 일종의 실중적 용례 사전이어야 할 것이다. 그 어휘에 대 

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언어 칙관이 마치지 못하는， 지나간 시기의 어휘에 대한 의미 기능 용법 

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적 용례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휘가 어느 원전， 몇 장 

에 어떤 의미， 어떤 용법으로 쓰이었냐를 밝히는 역사적 실증적 원칙에 

입각하여 그 예문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헌학적 사전 

이 아니라 언어학적 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문헌에 동장하는 곡용형이나 활용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야다. 이러한 용례들이 둥장하게 되연 

그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문장상의 특정(즉통사구조동)， 통사 의미， 다의 

유의 둥을알수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간단히 ‘아니 ’ 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11) 

(35) 아니 : 든눈 채 쩔워후디 아니 리 엽더라 〈孝六 44b> 용쇠 최 아니 그걷기 룰 

〈孝六 27b> 집일올 도라 아니 보니라 〈孝五 20b> 훈번도 지펴 아니가고 

〈孝五 41b) 다 소곰 향을 아니 먹고 〈孝죠 50b) 어버이 두려 아니 혈이니 

라 〈홈烈 12b> 아니 오라셔 니산 현강 융니 〈績孝 23b> 밥 아니 먹고 죽 

11) 이 예는 ‘東國新빼三網行寶圖’의 한 푼헌에셔만 뽑은 것이다. 뭉론 이 예에 
서는 한 활용형 또는 곡용형에 한두 예씩만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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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續孝 29b) 슐퍼 아니 먹논디 아니 라 〈三烈 6d) 내 너 놀 아니 조초리 

라 흥고 〈烈八 37b) 

아녀 ; 아히 률 안고 좀다 아녀 죽다 〈烈八 79b) 꾸짓기 롤 이휘 그치디 아녀 

주그니라 〈烈六 2b) 도켜글 쭈걷고 굴티 아녀 죽다 〈烈띠 llb) 최시 버 

으리 핫고 좀다 아녀 니 로터 〈烈四 88b) 

아녀 놀 : 굴티 아녀 놀 해 훌 만나다 〈忠一 20b) 

아녀셔 : 목이 곧처디다 아녀셔 날호여 닐요허 〈孝六 40b) 오래다 아녀셔 도 

척기 니 걷기 놀 〈烈三 17b) 

아년다 ; 상복을 벌다 아1션디 열나혼 헤예 니 걷다 〈烈八 9b) 

아널거 놀 ; 그 지 아버 롤 만나 죽디 아낼거 놀 〈三烈 1b) 

아념더니 : 오히려 죽다 아널더니 〈忠一 55b) 

아엿더 라 : 셔방 맛디 아엇더 라 〈烈三 47b) 

아니고 : 축디 아니고 묘셔슐 기 특로리요 〈烈六 7lb) 

아니니 : 크기 쭈짓고 좀다 아니니 〈烈八 90b) 험에 버으리와다 좀다 아니냐 

〈烈七 7b) 

아니니라 : 엇사륨이 손~로에 몽율 조케좋야 주금만 걷다 아니니라 당고 〈烈

二 88b) 

아니더라 : 흔 번도 제 지펴 오다 아니더라 〈홈孝 25b) 

아니라 : 아 g 맏생이 주검즉다 아니라 혼대 〈孝七 32b) 내 이 아헤 롤 덕 니 

블 주리 아니 라 〈훌烈 20b) 슐퍼 아니 먹 논디 아니 라 〈三烈 6b) 

아니려 : 왜척융 안나 더러이다 아니려 〈烈六 46b) 

아니리 : 튿눈 사뭉。1 눈을 흘리다 아니리 엽더라 〈孝七 62b) "<' 용사롬이 늘 

겨 우디 아니리 업더 라 〈孝一 32b) 

아니리라 : 책의 더러언 배 되디 아니리라 혼대 〈烈八 7b) 

아니며 : 소곰 장을 벅다 아니며 〈孝六 25b) 고기 훌 벅다 아니며 〈烈七 68b) 

아니연 : 그리 아니연 비록 주거도 좀다 아니호리라 〈烈四 ~7b) 

아니미 : 것딜려 왜티 아니미 엽더 라 〈忠一 4lb> 

아니몽 :죽다 아니롤 어릇니라 〈烈一 llb) 

아닌가:사롬이 음식을 주연 그 조티 아닌가 두려 먹디 아니캉야〈烈七 7lb) 

아닌」니라 : 싸냐헤 격칩의 손애 죽디 아닌늘니라 좋더라 〈孝六 20b) 

아닌대 i 텅홈내 줄티 아년대 〈烈八 85b) 구다 거스러 훗다 아닌대 〈烈죠 

85b) 

아닌딘 : 그 안해 신시 지아비 영 아닌터 〈孝七 l4b) 그 아비 명 아닌덕 주 

그블 셜워 〈孝四 5b) 지아비 혜 아닌터 주그딩로애 〈烈二 30b) 

아닐 : 훌히 주거도 종다 아닐 거시니 〈烈七 6lb) 도객이 그 굴티 아닐 출알 

고 〈烈四 19b) 내 너 를 춧디 아닐 거시니 〈忠一 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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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단대 : 만일의 서 g 져 딩 리 디 아날단대 〈烈七 87b) 

아님이 : 흑식이 흘로 아님이 P S 애 펀안t랴 캉고 〈孝七 44b> 

이 ‘아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문헌에도 약 27 개의 활용형이 동장 

하고있음을알수있게 될 것이다. 

한면 이 용례의 제시를 어느 순서로 배열해야 할 것인가도 연밀히 검토 

하지 않ξL연 안될 것이다. 가능한 한， 문헌의 간행 순서대로 배열하연 이 

어휘가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변화도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出典 略號의 表示

각 표제어에 대한 용례의 제시는 필연적a로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할 것 

이다. 이 출처는 곧 문헌명과 그 張次가 될 것이다. 한 종류의 문헌도 初

刊本， 重刊本， 覆刻本 둥 다양한 異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의 앞에 보 

이게 되는 凡(9I] C또는 일러두기)에 그 청확한 청보가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영과 간행 연도만으로서는 그 문헌에 대한 청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 

E로， 所藏處(가능한 한 圖홉홉號까지 도)나 刊行地도 밝혀 줄 것이 요망된 

다. 그리고 그 문헌의 장차도 풀이말에서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문헌은 원책의 장차를 표시해 주는가 하면， 어느 운헌은 影印本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2) 

한펀 그 출전의 짱차도， 몇 장이라고만 표시하지 말고 그 장의 앞쪽인 

가 뒤쪽얀가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욕심을 낸다연 몇 

行까지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풀이말에서 OED(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처렴 출전 문헌의 간 

행 연도를 밝혀 주는 일은 그 어휘 쓰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는 정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의 분량이 방대해지는 문제 

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범례에서만 문헌의 간행 연도를 밝혀 주 

는 종래 고어 사전의 방법을 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李朝語 農典’에서는 다른 문헌은 원책의 張次를 표시하였￡연서도， ‘漢淸文
훌’ 동의 경우는 영인본의 ‘메이지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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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結 語

이 글에서는 고어 사전 및 방언 사전을 활용하면서 필자가 명소에 생각 

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전학 이론을 연구한 척이 없는 펼자의 의견은 사천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나 사전틀을 더욱 많이 다양한 방법A로 펀찬， 활용한 경험이 있는 많 

은 사랍들에 의하여 수청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국 

어 사전의 펀찬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은 고어 사전의 현찬을 위해서도 매l우 고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 3.러 

나 현대 국어의 어휘 사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어 사전의 펀찬을 위한 

방법론 또한 광범하고 활발하게 아루어져야만이 앞으로의 고어 사전 펀찬 

이나 현대 국어 사전에서의 고어 어휘에 대한 풀이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어 사전에 등재되는 고어 어휘나 현대 국어 사전에 퉁재되는 고어 어 

휘의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은 설제의 사전을 펀찬 

하는 일에 비하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이용자가 고어 어 

휘에서 찾으려 하는 청보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떠한 방법A로 활용할 

것언가를 검토하여 본다면， 그리고 외국에서 이마 펀찬완 고어 사전， 시 

대별 사전， 현대어 사전 동을 면펠히 살펴본다연， 한국어 고어 사전의 표 

제어나， 현대 국어 사전에 보이는 고어 어휘의 풀이말에 담을 내용은 무 

엇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가는 어느 갱도 알 수 있기 혜 

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문적， 질충척 자료 

들이 파연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안타깡게도 아직 부 

정척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한국어 고어 

사전이나 현대 한국어 사전이 당장 펀찬될 수1 있는가에 대한 대당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 흑자는 고어 사전의 펀찬이 설령 어려운 작엽이라 하더 

라도 컴퓨터의 발달로 무척 용이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 과정이 쉬워졌다는 의며이지 그 해석이나 젤명이 쉬워쳤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풀이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 

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만족스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어 사전플 

을 이마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이 우 

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120 새국어생활 제 2 권 제 1 호(’ 92 봉) 

참 고 문 현 

南廣祐(1960) ， 古語蘇典， 東亞버版社. 

남키심 (1988) ， 국어 사정의 현황과 그 현찬 방식에 대하여， 사천펀찬학연구 제 1 

칩. 

方鍾鉉(1946) ， 古語 材料 짧典(前集)， 東省社.

--(1947) , 古語 材料 廳典(後集)， 東省社.

tt在箕(1987) ， 國語 짧典에서의 뭇풀이， 어학연구 제 23권 제 1 호. 

安르뺏(1988) ， 독일 .그령사전’의 연찬 파갱파 특성， 사전현찬학연구 제 1 정

-劉昌煙(1964) ， 李朝語 廳典. 延世大畢校 버版部. 

--(1971) , 語윷史 맑究， 효明文化社. 

이기동(1989) ， 사전 뭇풀이의 캠토， 사정펀찬학연구 제 2 칩. 

이기운(199 1)， 國語 語윷史 맑究， 東亞出版社.

李秉根(1986) ， 國語 蘇典 짧훌의 歷史， 국어 생 활 7. 

이상섭(1988) ，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펀찬 원칙과 형성 과챙， 사전연찬학연구 

제 1 집. 

__ (1990), 현대 사전 연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펀찬학연구 제 3 집. 

이상춘(1949) ， 조션 옛말 사전， 올유운화사. 

‘。1 영철 (1953) ， 옛말 사전， 을유묻화사 • 

. 이익환(1989) ， 어휘의 의미 변천파 사전， 사전펀찬학연구 제 2 점. 

李賢熙‘(1991) ， 15세기 국어 사전 연찬을 위 한 기 초척 연구( 1), 周時經學報 제 7 

집. 

鄭奏짧 • 옳炳濟(1948) ， 朝蘇 古語 方言 廳典， 一成堂홉店. 

鄭熙짧(1949) ， 朝解 古語 廳典， 東했文化社. 

조채 수(1984) ， 국어 사전 펀찬론， 과학사. 

찌춘수(1969) ，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첨(1) 0)，한글 143， 144. 

한채영 (1989) ， 15세기 국어 사전 펀찬에 관한 몇 가지， 어학연구 제 25권 제 3 호. 

홍채성(1988) ， 현대 한국어 사전파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사천연찬학연구 

제 1 짐. 

__ (1989) , 한국어 사전에서의 통사 항목의 기술과 흥사 청보， 사정현찬학연 

구 제 2 집. 

__ (1990) ,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 사전펀찬학연구 제 3 

짐. 


